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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비만 성인 남성의 하반신 비만유형별 치수체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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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help out-size consumers purchase the ready-made clothes and improve clothing
fitness by classifying the lower bodies of abdomen-obese adult males and by setting up some size system according to
each size interval of obesity types. The including criteria for subjects in this study was over 25 kg/m

2
 of the BMI, over

90 cm of waist, and over 0.85 of WHR, and a total of 538 adult males satisfying them were enrolled. Results are as follows;
1st, the higher the age bracket was, the more increase in each age bracket’s lower-degree obesity rate there was along
with the more decrease in moderate-degree, while the higher the age bracket was, the more increasing tendency toward
each age bracket’s abdominal obesity there was. 2nd, 3 clusters were categorized by cluster analysis, into abdominal obe-
sity, high-degree-type, trapezoid-type and cylinder-type. And 3rd, as a consequence of size system establishment accord-
ing to lower-body types, the basic body sizes and reference body size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ypes even in
commonly-appeared size names at sections of respective types. The research findings above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figure out the obesity types according to waist and hip sizes representing basic sizes and to design the patterns in con-
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obese body shapes when lower-half body clothes are designed among obesity groups.
And it may be used as a basic data to decide the desirable output of production according to respective body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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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 성인남성의 체형 특징은 극단적인 체형이 비교적

적은 균형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김구자, 1991) 연령층이 높아

짐에 따라 허리와 배 주위에 지방침착이 집중되어 굴곡이 없는

체형(성옥진, 2004)으로 변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성인남

성은 여성 보다 연령증가에 따른 체형변화가 크지 않아 남성

체형분류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인체전면의 만곡의 정도,

즉 허리와 배 부분의 비만의 정도에 따라 체형의 형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김구자, 1991). 즉 개체차 및 연

령이 증가함에 따라 허리둘레와 배둘레를 중심으로 동체부가

가장 비만해지고(김구자, 정명숙, 2001) 엉덩이가 처지는 복부

비만형으로 점차 변화하게 된다. 복부비만은 허리둔부둘레비가

남성의 경우 0.85이상으로 1998년 19.2%, 2001년 25.2%로 증

가추세이며(보건복지부, 2005) 여러 가지 신체적인 질병을 유

발함으로써 정상 체중에 비해 사망률이 더 크고(Jee et al.,

2006) 비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나서기를 주저하게 된

다(임지영, 김양원, 2009). 

남성복은 남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적 의복

으로 날로 그 수요가 증가되어가고 있으나 복부비만의 경우 자

신의 체형에 적합한 의복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비만 남성을 대상으로 한 기성복 구매 및 맞음새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도(2009년 4월 실시) 응답자의 84.5%가 기성복 구매

시 자신의 신체치수에 맞는 의복을 구매하기 어렵다고 응답하

였으며 정장 바지류의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상의 품, 상의 길

이 순으로 착용시 잘 맞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하의 치수 불만

족도가 상의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의

류업체들이 남성의 다양한 신체적 특성과 연령에 따른 체형변

화를 분석하기 보다는 균형 잡힌 체형을 대상으로 업체별로 아

이템별 패턴에 의해 남성복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선희,

서미아, 1997). 이러한 문제로 최근 의류제품 치수관련 KS규격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5)에서는 성인남성의 신사복바지

기본 신체치수를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로 제시하면서, 엉덩이

둘레-허리둘레의 하드롭값에 따라 하드롭 -12.0~11.6의 배가 나

온 체형, 하드롭 11.7~30.0의 허리가 굵은 체형으로 하의체형

을 2개 체형으로 구분하여 허리둘레-엉덩이둘레의 호칭표기로

Corresponding author; Jiyoung Lim

Tel. +82-42-280-2462, Fax. +82-42-280-2460

E-mail: jiyoung@dju.kr



복부비만 성인 남성의 하반신 비만유형별 치수체계 설정 905

KS 규격을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정된 KS규

격의 신사복바지 호칭표기를 보면 허리둘레 80 cm~98 cm, 엉

덩이둘레는 88 cm~104 cm까지 하드롭 0~12의 호칭을 제시하

고 있어 엉덩이둘레에 비해 허리둘레가 상대적으로 큰 복부비

만의 경우 현행 치수체계로 자신에게 맞는 호칭의 제품을 구입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여성의 경우 비만체형을 위한 체형분석(이진희, 2000; 성민

정, 김희은, 2001; 성옥진, 하희정, 2006; 김효숙, 이명희,

2008)이나 패턴설계(손부현 외, 2005; 김선옥 외, 2009) 등 비

만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남성의 체형분석(유신정, 1991; 박은주,

1993; 김구자, 정명숙, 2001)과 패턴설계(백경자, 이정란, 2001;

유경진, 이정란, 2002)등이 있으며 복부비만 남성을 대상으로

한 체형분류 및 치수체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 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자료(산

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5)에서 20~60대의 복부비만 성인남성

을 대상으로 하반신을 체형특성에 따라 몇 개의 특징적 집단으

로 분류하고, 분류된 비만 유형별로 하반신 치수분포를 고찰하

여 치수간격에 따른 치수체계를 설정함으로써 out-size 소비자

의 기성복 구매 및 착용 적합성을 높이며 특정 체형과 사이즈

구간에 대한 생산량 설계에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

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제 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Size Korea) 결

과의 인체 직접측정치 중 비만지수(이하 BMI) 25이상인 20대

~60대 비만 성인 남성 1009명 중 허리둘레 90 cm이상, 허리엉

덩이둘레비(이하 WHR) 0.85이상인 복부비만 성인 남성 538명

의 데이터를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2.2. 하반신 체형분류

하반신 체형을 분류하기 위한 분석항목은 하반신 체형특성

을 결정짓고 하의류 설계에 관련된 직접계측 30항목과 계산항

목 2항목으로 총 32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분석항목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각 항목에 대하여 요인분석 및 군집분

석을 실시하여 하반신 체형을 유형화하고 일원변량분석,

Duncan-test를 실시하여 유형별 차이를 검정하였다.

2.3. 하반신 유형별 치수체계 설정

KS 의류치수 규격의 신사복바지 치수간격에 따라 복부비만

대상자의 각 구간별 빈도분포를 고찰한 후, 하반신 유형별 치

수체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복부비만 대상자의 허리둘레 및 엉

덩이둘레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참고하여 치수간격을 설정하였

다. 즉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각각의 평균값 96 cm, 100 cm를

중심으로 표준편차 4 cm로 치수간격을 설정하고 유형별 각 구

간의 빈도분포를 고찰하였다. 빈도분포 결과 1.50% 이상의 빈

도를 나타내는 구간을 선택하여 유형별 치수체계를 설정하고

참고치수로 각 구간에 해당되는 배꼽수준허리둘레, 다리가쪽길

이, 넙다리길이, 샅앞뒤길이를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령대별 비만 분포 고찰

연령대별 연구대상자의 분포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20대

~60대 성인 남성 2581명 중 1009명(39.09%)이 BMI 25이상인

비만군에 속하였고, 그 중 538명(53.32%)이 허리둘레 90 cm이

상, WHR 0.85 이상인 복부비만군으로 분류되었다. 각각의 연

령대에서 20대는 158명(23.27%), 30대 306명(43.04%), 40대

193명(47.19), 50대 193명(50.52%), 60대 159명(39.75%)이 비

만이고, 그 중 20대 44명(27.85%), 30대 143명(46.73%), 40대

107명(55.44), 50대 120명(62.18%), 60대 124명(77.99%)이 복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에서 50대까지는 연령대가 높을수

Table 1. 하반신 분석항목

높이항목 키, 엉덩이높이, 샅높이, 허리높이, 배꼽수준허리높이, 무릎높이, 가쪽복사높이

너비항목 허리너비, 배꼽수준허리너비, 엉덩이너비

두께항목 허리두께, 배꼽수준허리두께, 엉덩이두께

둘레항목
허리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넙다리둘레, 넙다리중간둘레, 무릎둘레, 무릎아래둘레, 장딴지둘레, 

종아리최소둘레, 발목최대둘레

길이항목 엉덩이수직길이, 넙다리길이, 엉덩이옆길이, 다리가쪽길이, 샅앞뒤길이,  배꼽수준샅앞뒤길이

기 타 몸무게

계산항목 비만지수(BMI), 허리엉덩이둘레비(WHR)

Table 2. 연령대별 연구대상자의 분포                    빈도(%)

연 령 계측 대상자 비만 복부비만

20대 679(26.31) 158(23.27) 44(27.85)

30대 711(27.55) 306(43.04) 143(46.73)

40대 409(15.85) 193(47.19) 107(55.44)

50대 382(14.80) 193(50.52) 120(62.18)

60대 400(15.50) 159(39.75) 124(77.99)

합 계 2581(100.00) 1009(39.09) 538(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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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BMI 25이상인 비만에 해당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다가 60

대 노년층의 경우 비만비율이 39.75%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그러나 BMI 25이상인 비만군 중 복부비만이 차지하는 비율

은 60대까지 연령대가 높을수록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3은 연령대에 따른 복부비만 피험자의 BMI 및 WHR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김효숙

등(200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40~60대까지의 비만 중년여성

의 경우 연령대가 높을수록 비만과 고도비만의 비율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의 경우 고도비만에 해당되는 인원

은 없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각 연령대에서 경도비만 비율이

증가하고 중도비만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선행연구 결

과와 차이를 나타냈다. p<.001수준에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각

연령대에서 복부비만도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남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만의 정도는 다소 감소하나 복부비만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2. 하반신 유형별 체형 특성

Table 4는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각 요인의 요인부하량과 기

여율, 요인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엉덩이둘레 이하 부위인 하반

신 하부와 허리, 배부위의 하반신 상부비만요인이 서로 다른 요

인으로 분류되었으며, 하반신 높이 및 다리길이요인, 엉덩이길

이요인, 샅부위길이 및 가쪽복사높이요인의 5개 요인이 추출되

었다. 5개 요인은 전체변량의 75.56%를 설명하고 있다. 

5개 요인은 군집분석시 독립변수로 사용되였고 군집분석 결

과 3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유형1은 복부비만 전체 인원의

41.6%를 차지하였고 유형2는 29.9%, 유형3은 28.4%를 차지하

였다. Table 5는 연령대별 하반신 유형 분포에 차이가 있는가

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로 p<.001 수준에

서 연령대별로 하반신 유형별 분포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각 연

령대에서 유형별 분포비율을 보면 20대~30대까지는 유형3>유

형2>유형1의 순으로 분포되었고 50대~60대까지는 유형1>유형

2>유형3의 순으로 분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Table 7은 유형별 요인점수의 차이분석 결과 및 분

류된 3개 유형의 평균,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 결과를 나타낸 것

이며, Fig. 1은 iVirds 3.0 Parametric body system을 이용하여

각 유형별 특성에 따라 하반신 가상모델을 제작한 결과이다.

Table 3. 복부비만 피험자의 연령별 비만도 및 WHR 분포                                                                     빈도(%)

연 령

비만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X

2
-value

B

M

I

경도비만(25.0~29.9) 33(75.00) 108(75.52) 086(80.37) 102(85.00) 118(95.16) 447(83.09)

21.604***
중도비만(30.0~34.9) 11(25.00) 035(24.48) 021(19.63) 018(15.00) 006(4.84) 091(16.91)

고도비만(35.0이상) 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전 체 44(100.00) 143(100.00) 107(100.00) 120(100.00) 124(100.00) 538(100.00)

W

H

R

0.85~0.99 44(100.00) 140(97.90) 098(91.59) 094(78.33) 082(66.13) 458(85.13)

69.384***1.00이상 00(0.00) 003(2.10) 009(8.41) 026(21.67) 042(33.87) 080(14.87)

전 체 44(100.00) 143(100.00) 107(100.00) 120(100.00) 124(100.00) 538(100.00)

***p<.001 

Table 4. 계측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 고유값 변량(%) 누적변량(%)        요인내용                 요인에 포함된 항목

1 6.913 23.044 23.044 하반신 하부 비만요인
엉덩이둘레,너비,두께, 넙다리둘레,너비,두께

장딴지둘레, 무릎둘레, 몸무게 등의 11항목

2 6.278 20.927 43.972 하반신 높이 및 다리길이요인 키와 하반신 높이 및 다리길이의 8항목

3 4.321 14.402 58.374 하반신 상부 비만요인 허리, 배꼽수준허리의 둘레, 두께, 너비 6항목 

4 3.424 11.413 69.787 엉덩이길이요인 엉덩이 길이 2항목

5 1.735 05.782 75.569 샅앞뒤길이 및 복사높이요인 샅부위길이 및 가쪽복사높이 3항목

Table 5. 연령대 및 하반신 유형별 피험자 분포                                                                              빈도(%)

연령

유형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X

2
-value

유형 1  5(11.4) 034(23.8) 040(37.4) 063(52.5) 082(66.1) 224(41.6)

88.118***
유형 2 15(34.1) 047(32.9) 032(29.9) 038(31.7) 029(23.4) 161(29.9)

유형 3 24(54.5) 062(43.4) 035(32.7) 019(15.8) 013(10.5) 153(28.4)

전 체 44(100.00) 143(100.00) 107(100.00) 120(100.00) 124(100.00) 538(100.0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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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은 엉덩이부위 길이는 가장 짧으며 엉덩이 이하의 하

반신 하부 비만요인의 점수가 가장 낮음으로써 엉덩이부위에

비해 허리와 배부위에 집중적으로 비만이 일어나 복부비만도가

세 유형중 가장 높은 ‘고도 복부비만형’이라 할 수 있다. 유형

2는 엉덩이 부위의 길이는 가장 길고 하반신 하부의 비만요인

점수는 세 유형의 중간이나 하반신 상부 비만요인의 점수가 가

장 낮은 집단이다. 엉덩이이하의 비만에 비해 허리나 배 부위

의 비만정도는 가장 낮음으로써 허리~엉덩이까지 드롭차가 큰

‘사다리형 부비만형’임을 알 수 있다. 유형3은 하반신 상부 및

하부 비만요인의 점수가 가장 높고 하반신 높이 및 다리길이도

가장 긴 ‘원통형 복부비만형’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별로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모든 분석항목에서 유형3

의 평균값이 유형1과 유형2에 비해 유의적으로 큰 값을 나타

내어 복부비만이면서 엉덩이부위 치수 및 수직항목 치수가 큰

원통형 비만형임을 알 수 있다. 하반신 높이와 길이는 유형3>유

형1>유형2의 순으로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레, 너

비, 두께항목의 평균값은 유형3>유형2>유형1의 순으로 유형1이

유형2와 유형3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냈다. BMI는

유형3>유형2>유형1의 순이며, WHR은 유형1>유형2>유형3의

순으로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형3은 BMI가 가장 높

으나 원통형의 복부비만형으로써 복부비만의 정도는 가장 낮고,

반대로 유형1의 BMI는 가장 낮으나 복부비만의 정도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의 연령대별 하반신 유형별 분포와

비교해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비만군에 속하는 인원은 적으나

허리, 배, 엉덩이 부위가 모두 비만한 원통형 비만체형이 많으

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허리와 배부위의 비만도가 높은 하반

신 상부 비만체형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

만군에 속하더라도 하반신 의복 설계시 기본 치수가 되는 허리

및 엉덩이둘레의 치수에 따른 하반신 비만 유형을 파악하고 비만

체형의 특성을 고려한 패턴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3.3. 하반신 유형별 치수체계

Table 8은 KS 의류치수 규격의 신사복바지 치수간격에 따라

복부비만 대상자의 각 구간별 빈도분포를 고찰한 결과이다. 음

영으로 처리한 부분은 KS 의류치수 규격에 제시된 호칭으로

복부비만 538명중 62.64%(337명)가 음영구간에 해당되었다. 복

Table 6. 하반신 유형별 요인점수의 차이분석 결과

 유형

요인

유형 1

(고도 복부비만)

유형 2

(사다리형 복부비만)

유형 3

(원통형 복부비만)
F-value

하반신하부 비만요인 -.5714 b -.3877 a 0.4265 a 081.525***

하반신높이 및 다리 길이요인 -.0481 b -.9079 c 1.0259 a 324.327***

하반신상부 비만요인 -.0560 a -.1811 b 0.1084 a 033.935**

엉덩이길이요인 -.7298 b -.5733 a 0.4652 a 165.620***

샅앞뒤길이 및 복사높이요인 -.0694 c -.0173 b 0.0349 a 048.529***

**p<.01 ***p<.001 

Duncan test 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 유형간 차이를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으며 문자의 순서는 점수크기 순

과 같다(a>b>c).

Table 7. 하반신 유형별 평균 및 Duncan test 결과      (단위 : cm)

유 형

항 목 
유형 1 유형 2 유형 3 F-value

높

이

키 166.53 b 165.61 b 175.28 a 200.260***

엉덩이높이 081.65 b 078.86 c 086.15 a 216.697***

샅높이 075.61 b 072.45 c 079.59 a 207.152***

허리높이 100.42 c 102.41 b 109.14 a 282.557***

배꼽수준허리높이 096.54 b 095.90 b 103.32 a 231.017***

무릎높이 043.35 b 041.64 c 045.65 a 153.789***

가쪽복사높이 006.79 b 006.84 b 007.07 a 15.761***

길

이

엉덩이수직길이 024.80 b 029.96 a 029.55 a 182.104***

넙다리길이 027.23 b 026.92 b 029.69 a 130.430***

엉덩이옆길이 018.44 b 022.04 a 021.74 a 125.577***

다리가쪽길이 102.98 b 100.91 c 109.29 a 235.623***

샅앞뒤길이 075.51 b 083.09 a 083.15 a 121.426***

배꼽수준샅앞뒤길

이
067.38 c 069.51 b 070.90 a 31.082***

너

비

허리너비 031.27 b 030.94 c 031.76 a 13.587***

배꼽수준허리너비 031.39 c 032.22 b 032.95 a 58.897***

엉덩이너비 033.50 c 033.93 b 035.36 a 97.105***

둘

레

허리둘레  94.97  94.97  95.26 00.281

배꼽수준허리둘레 094.48 c 095.51 b 96.67 a 13.479***

엉덩이둘레 098.19 c 100.22 b 102.53 a 60.280***

넙다리둘레 056.17 c 059.92 b 061.46 a 120.067***

넙다리중간둘레 050.74 c 054.15 b 055.46 a 119.768***

무릎둘레 037.42 c 038.43 b 039.34 a 63.378***

무릎아래둘레 035.15 c 036.11 b 036.86 a 54.448***

장딴지둘레 037.52 b 039.77 a 040.16 a 72.323***

종아리최소둘레 022.54 c 023.34 b 023.62 a 38.909***

발목최대둘레 026.43 c 026.69 b 027.12 a 15.323***

두

께

허리두께 026.14 b 026.61 a 026.13 b 3.714*

배꼽수준허리두께  25.44  25.44 025.32 0.278

엉덩이두께 025.37 b 026.63 a 026.68 a 36.046***

몸무게(kg) 075.75 c 079.78 b 086.70 a 126.330***

BMI 027.30 c 028.21 b 029.06 a 47.059***

WHR 000.96 a 000.94 b 000.92 c 43.152***

*p<.05 **p<.01 ***p<.001

Duncan test 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 유형간

차이를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으며 문자의 순서는 점수크

기 순과 같다(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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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비만 성인남성의 허리둘레는 90 cm~110 cm, 엉덩이둘레는

88 cm~114 cm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어 KS 규격에 포함되지

않는 비율이 37.36%에 이르고 있으며 제시하고 있는 참고치수

또한 본 연구대상자의 구간별 치수와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

는 실정이다. 그러나 모든 구간의 의복을 생산하는 것은 기성

복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 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표준치수에서 벗어나는 out-size 의복 치수체계 설정을 위해 복

부비만 대상자의 허리둘레 및 엉덩이둘레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참고하여 치수간격을 설정하였다. 즉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각

각의 평균값 96 cm, 100 cm를 중심으로 표준편차 4 cm로 치수

간격을 설정하고 유형별 각 구간의 빈도분포를 고찰하였다.

Table 9~Table 11은 하반신 유형별 빈도분포에서 각 구간별로

1.50% 이상의 빈도를 나타내는 구간을 선택하여 음영처리 한

결과이며 Table 12는 하반신 유형별 치수체계 설정 결과이다. 

유형1은 고도 복부비만으로 음영구간에서의 하드롭은 -

Fig. 1. 하반신 유형별 가상모델

Table 8. KS 의류치수 규격에 따른 구간별 빈도분포                                                                           빈도(%)

 HG

WG
88 90 92 94 96 98 100 102 104 106 108 110 112 114 합계

90 2(0.37) 11(2.04)25(4.65) 27(5.02) 29(5.39) 25(4.65) 11(2.04) 8(1.49) 1(0.19) 139(25.84)

92 3(0.56) 12(2.23)11(2.04) 15(2.79) 30(5.58) 23(4.28) 12(2.23) 7(1.30) 3(0.56) 1(0.19) 117(21.75)

94 1(0.19) 4(0.74) 8(1.49) 13(2.42) 20(3.72) 25(4.65) 14(2.60) 4(0.74) 1(0.19) 2(0.37) 92(17.10)

96 1(0.19) 6(1.12) 14(2.60) 8(1.49) 16(2.97) 13(2.42) 9(1.67) 6(1.12) 3(0.56) 1(0.19) 1(0.19) 78(14.50)

98 1(0.19) 1(0.19) 5(0.93) 4(0.74) 5(0.93) 13(2.42) 8(1.49) 1(0.19) 1(0.19) 39(7.25)

100 3(0.56) 2(0.37) 4(0.74) 7(1.30) 8(1.49) 4(0.74) 3(0.56) 2(0.37) 1(0.19) 34(6.32)

102 2(0.37) 2(0.37) 4(0.74) 2(0.37) 4(0.74) 1(0.19) 15(2.79)

104 1(0.19) 2(0.37) 1(0.19) 4(0.74) 4(0.74) 1(0.19) 1(0.19) 14(2.60)

106 1(0.19) 2(0.37) 2(0.37) 1(0.19) 1(0.19) 7(1.30)

108 1(0.19) 1(0.19) 2(0.37)

110 1(0.19) 1(0.19)

합계 1(0.19) 8(1.49) 27(5.02)53(9.85) 78(14.50) 98(18.22) 105(19.52) 79(14.68) 46(8.55)25(4.65)10(1.86) 4(0.74) 2(0.37) 2(0.37) 538(100.00)

Table 9. 유형 1(고도 복부비만)의 구간별 빈도분포                                                                           빈도(%)

 HG

 WG
88 92 96 100 104 108 합계

92 5(2.23) 52(23.21) 54(24.11) 35(15.63) 146(65.18)

96 3(1.34) 4(1.79) 18(8.04) 16(7.14) 4(1.79) 1(0.45) 46(20.54)

100 3(1.34) 6(2.68) 14(6.25) 3(1.34) 26(11.61)

104 1(0.45) 2(0.89) 1(0.45) 4(1.79)

108 1(0.45) 1(0.45) 2(0.89)

합계 8(3.57) 59(26.34) 80(35.71) 68(30.36) 7(3.13) 2(0.89) 224(100.00)

Table 10. 유형 2(사다리형 복부비만)의 구간별 빈도분포                                                                      빈도(%)

 HG

 WG
88 92 96 100 104 108 112 합계

92 1(0.62) 16(9.94) 50(31.06) 35(21.74) 7(4.35) 109(67.70)

96 2(1.24) 9(5.59) 14(8.70) 8(4.97) 2(1.24) 35(21.74)

100 1(0.62) 3(1.86) 2(1.24) 1(0.62) 7(4.35)

104 1(0.62) 2(1.24) 5(3.11) 1(0.62) 1(0.62) 10(6.21)

합계 1(0.62) 18(11.18) 61(37.89) 54(33.54) 22(13.66) 4(2.48) 1(0.62) 16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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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m~8 cm까지 분포되어 있다. 하드롭 4 cm인 92-96 구간에 해

당인원의 24.11%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1.5%이상

음영구간의 빈도는 208명으로 유형1의 92.87%를 차지하며 하

드롭이 ‘-’ 치수인 호칭은 92-88, 96-92, 100-96로 모두 유형1

의 고도 복부비만형에서 출현하였다. KS 치수규격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호칭구간은 허리둘레 100 cm이상 전 구간과 96-108

구간으로 해당인원의 14.73%를 차지하였다. 유형2는 사다리형

복부비만으로 음영구간의 빈도는 해당인원의 91.32%를 차지하

고 하드롭은 0 cm~12 cm까지 분포되어 있다. 유형3은 원통형

복부비만으로 음영구간의 빈도는 해당인원의 93.45%, 하드롭

은 0 cm~16 cm까지 분포되어 있다. 구간별로 한 개 유형에만

속한 호칭은 100-104, 90-108로 유형3의 원통형 복부비만형에

만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형에 따라 특정 사이즈 구간에

대한 생산 유무와 생산량을 결정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유

형2와 유형3에서 KS 치수규격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호칭구간

은 각각 16.77%와 38.56%로 BMI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높

아지는 경향을 보여 비만할수록 기성복 구매시 적절한 호칭구

간 선택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KS 치수규격

에 포함되어 있는 호칭이라도 치수규격에 제시된 참고 신체치

수가 본 연구 결과와 다르며, 각 유형에서 구간별로 공통적으

로 나타난 호칭인 92-92, 92-96, 92-100, 96-96, 96-100, 96-

104, 100-100 구간의 기본 신체치수 및 참고 신체치수도 유형

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 피트성이 요구되는 하의류 제작시 기

본부위의 치수가 동일하더라도 체형별로 서로 다른 치수규격으

로 분류하여 생산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복부비만 성인남성의 하반신을 체형특성에 따라

몇 개의 특징적 집단으로 분류하고 비만 유형별로 치수간격에

따른 치수체계를 설정함으로써 out-size 소비자의 기성복 구매

및 착용 적합성을 높이며 특정 체형과 사이즈 구간에 대한 생

산량 설계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

는 것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연령대에 따른 복부비만 피험자의 BMI 및 WHR 분포

조사 결과 연령대가 높을수록 각 연령대에서 경도비만 비율이

증가하고 중도비만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또한 연령대가 높을수

록 각 연령대에서 복부비만도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4.2. 분석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하반신 하부비만요인,

하반신 상부비만요인, 하반신 높이 및 다리길이요인, 엉덩이길

이요인, 샅부위길이 및 가쪽복사높이요인의 5개 요인이 추출되

었으며, 군집분석 결과에서는 고도 복부비만, 사다리형 복부비

만, 원통형 복부비만의 3유형으로 분류되었다. 

4.3. 연령대가 낮을수록 비만군에 속하는 인원은 적으나 허

Table 11. 유형 3(원통형 복부비만)의 구간별 빈도분포                                                                        빈도(%)

 HG

 WG
92 96 100 104 108 112 합계

92 3(1.96) 30(19.61) 40(26.14) 17(11.11) 3(1.96) 93(60.78)

96 4(2.61) 17(11.11) 12(7.84) 2(1.31) 1(0.65) 36(23.53)

100 1(0.65) 4(2.61) 8(5.23) 2(1.31) 1(0.65) 16(10.46)

104 1(0.65) 5(3.27) 1(0.65) 7(4.58)

108 1(0.65) 1(0.65)

합계 3(1.96) 35(22.88) 62(40.52) 42(27.45) 8(5.23) 3(1.96) 153(100.00)

Table 12. 하반신 유형별 치수체계                      (단위:cm)

유

형
기본치수

참고 신체치수
커버율

(%)키
배꼽수준

허리둘레

다리

가쪽길이

넙다리

둘레

샅앞뒤

길이

유

형 

1

92-88

92-92

92-96

92-100

96-92

96-96

96-100

96-104

100-96

100-100 

163.34

164.90

166.71

169.52

162.50

165.77

167.90

170.37

166.26

165.27

92.28

92.02

92.19

92.76

94.37

96.69

97.13

98.00

99.51

101.05

99.68

100.57

100.73

101.80

100.27

100.53

101.05

99.72

102.08

101.01

52.18

54.17

56.22

57.88

55.95

56.49

58.17

60.42

56.10

57.15

70.68

75.23

74.45

75.23

74.77

77.27

75.76

75.00

76.23

76.02

92.87

유

형 

2

92-92

92-96

92-100

92-104

96-96

96-100

96-104

100-100

104-104

160.38

165.73

167.33

169.84

162.90

165.65

167.98

162.20

169.10

92.92

93.17

94.94

94.85

95.58

96.94

99.37

101.63

103.70

100.25

103.34

104.28

106.71

101.54

102.78

103.05

102.46

104.56

55.70

58.48

60.21

64.27

58.12

61.22

64.62

60.86

66.92

79.64

82.06

83.10

87.65

84.26

84.75

84.23

81.40

86.94

91.32

유

형 

3

92-92

92-96

92-100

92-104

92-108

96-96

96-100

96-104

100-100

100-104

104-104

172.30

173.05

176.39

178.95

179.70

171.87

174.49

173.93

174.00

175.75

170.50

93.93

94.02

94.12

94.84

96.60

96.65

97.32

99.60

102.65

102.16

104.20

107.10

108.91

109.91

111.07

111.96

107.20

108.56

108.93

106.90

108.46

106.48

59.23

58.97

61.11

61.75

65.20

57.80

61.30

63.40

62.57

62.03

63.88

84.63

81.79

82.40

83.15

81.76

84.05

84.15

85.05

80.95

85.47

81.68

9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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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배, 엉덩이 부위가 모두 비만한 원통형 복부비만형이 많으

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허리와 배부위의 비만도가 높은 고도

복부비만형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4.4. BMI는 유형3>유형2>유형1의 순이며, WHR은 유형1>유

형2>유형3의 순으로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형3은 비

만지수가 가장 높으나 원통형의 복부비만형으로써 복부비만의

정도가 가장 낮고, 유형1은 비만지수는 가장 낮으나 복부비만

의 정도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4.5. 하반신 유형별 치수체계 설정 결과 각 유형에서 구간별

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호칭은 92-92, 92-96, 92-100, 96-96,

96-100, 96-104, 100-100 구간이며, 각 유형의 커버율은 각각

92.87%, 91.32%, 93.45%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유

형별 같은 호칭체계이지만 기본 신체치수 및 참고 신체치수가

유형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 피트성이 요구되는 하의류 제작

시 기본부위의 치수가 동일하더라도 체형별로 서로 다른 치수

규격으로 분류, 생산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비만군에 속하더라도 하반신 의복 설

계시 기본 치수가 되는 허리 및 엉덩이둘레의 치수에 따른 하

반신 비만 유형을 파악하고 비만 체형의 특성을 고려한 패턴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체형특성에 따라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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